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GIST, 2025학년도 입학식 개최
글로벌 유학생 30개국 국기 게양식도 열려

- 학사과정 247명, 석사과정 188명, 석박통합과정 52명, 박사과정 31명 등 총 518명 입학

- 임기철 총장, “멋진 대학 완성해 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자신의 인격과 삶도 완성해 갑시다”

▲ 27일(목) 오전 11시 GIST 오룡관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입학식이 개최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27일(목) 오전 11시 오룡관 대강당에서 2025

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한 신입생은 학사과정 247명, 석사과정 188명, 석박통합과정 52명, 박사

과정 31명 등 총 518명이다.

입학식은 홍석원 교무처장의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임기철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에 

따라 ▴원승범(기계로봇공학과, 박사과정) ▴주양현(의생명공학과, 석사과정) ▴류현

승(도전탐색과정, 학사과정) 신입생 대표의 ‘입학선서’와 ‘GIST 정신(GIST Spirit)’ 낭

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입학 성적이 우수한 10명에게는 총장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지난 2월 21일(금) GIST AI융합학과를 졸업하고 오는 3월 중앙대학교 교수로 부임

할 예정인 박진휘 박사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후배들의 앞날을 격려했다.

“오늘은 제 생일”이라고 밝힌 박진휘 박사는 “5년 전 바로 이날, GIST 기숙사에서 

짐을 풀며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상상했던 기억이 난다”며, 재학 중 학생 농

구팀 감독을 맡았던 경험을 회고했다. 박 박사는 농구부원들이 처음에는 “우리는 

학교 규모도 작고,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대학을 이겨 본 적이 없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 박진휘 박사가 입학식 축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지훈련을 다녀오고 전국의 강팀이 참여하는 대회에도 출전하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결국 작년 11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서 열린 스타디움* 

농구대회에서 10년 만에 첫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우승을 차지한 강팀 포

항공과대학교(POSTECH)와 막판까지 동점으로 겨룰 만큼 성장했다”며 “‘중꺾마 정

신’, 즉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스타디움(STadium): 2017년부터 GIST를 비롯한 KAIST - DGIST - UNIST - POSTECH - KENTECH 등 6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학생들이 매년 개최하는 체육대항전

임기철 총장은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 GIST라는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여러분을 진

심으로 환영한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연구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는 

GIST의 끊임없는 노력에 신입생 여러분의 생기 넘치는 호기심과 열정이 더해진다

면 모두 함께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기철 GIST 총장이 입학식 식사를 하고 있다.



또한 임 총장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개척자(pathfinder)로서 여러분이 

탐색하는 경로가 곧 국가와 인류의 미래이며,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

지 말 것”을 당부하고, “역설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대학’이기에 매력이 있는 

GIST에 모인 우리 모두 멋진 대학을 완성해 가는 이 프로젝트에 기쁜 마음으로 참

여하고 그와 함께 자신의 인격과 삶도 완성해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는 입학식 사전 행사로 오룡관 정문 주차장에서 외국인 재

학생과 신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국기 게양식(Global Horizons: A Flag 

Raising Ceremony)’이 열렸다.

▲ GIST 오룡관 정문 주차장에서 입학식 사전 행사로 30개국 국기 게양식이 개최되고 있다. 

글로벌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서로 교류

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재학생 비율이 높은 파키스탄, 베트남, 카

자흐스탄을 포함한 30여 개국의 국기가 게양되었다. 특히, 국가별 대표 유학생이 

직접 국기 게양에 참여해 다문화 캠퍼스 조성의 의미를 더했다.

임기철 총장은 “이번 국기 게양식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 학생 여러분이 조국의 대

표로서 한국에서 도전과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것과, 우리 캠퍼스에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화합과 포용의 정신이 뿌리내리고 확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서 “GIST는 국적에 상관없이 학생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 글로벌 인

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